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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다른 아침이었다. 전날 잠을 설치는 바람에 눈뜨는게 가볍진 않았지만
1교시 가 첫수업이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이 앞서 늦장을 부렸다. 아침에 우리집에 오기로 했
던 홍비 에게서는 보미랑 있는다고 집에 안와도 될거같다는 내용의 카톡이 와있었다. 눈 비비
고 정신좀 차리고 재훈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아침인사를 나누고 통화를 마친뒤 샤워를 하고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왠일인지 기분이 조금 들떠있었다. 그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 주제가 암,자궁근종 이런 내용이었다 솔직히 그렇게 듣기 싫은 수업은 처음이었다. 다들 
가벼운 수업내용 이겠지만 나한텐 썩 가볍지 않은 내용이라 엎드려있었다. 문열고 나가고싶은 
마음이 든 찰나에 수업이 끝났다. 은영이랑 학생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졸업사진을 고르고 
예정대로 라면 친구들은 집에 가고 난 혼자 자취방으로 왔어야 하는데 오늘은 은영이 생일이
라 술약속이 있는 관계로 다 같이 우리집으로 향했다. 중간에 홍비랑 보미는 케이크를 사러 
시내로 나가고 은영이랑 둘이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오후 6시정도 됐을 무렵에 다 같이 노래
방에 가려고 나왔다.다들 배가 너무너무 많이 고파서 힘이 없는 관계로 30분을 채 남겨두고 
술집으로 갔다. 은영이 생일이라 벌주로 500cc 두잔 가득 술을 맥이고 그렇게 은영이는 기억
을 잃었다..후 정말 그렇게 재미없고 맛없는 술자리는 오랜만이었던거 같다. 중간중간 재훈오
빠랑 연락도 하고 눈이랑 머리 아파서 정신도 없고 집가서 오빠랑 전화통화 하면서 자고싶은
마음만 굴뚝같았다 그러다가 혼자 집에 가서 오빠랑 전화하구 케이크 들고 다시 술집으로 가
려던 순간　술자리 끝났다고 집으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 다들 집으로 돌아와서 치킨시키고 
정신 하나 없는 은영이 깨워서 촛불 불라하고 그렇게 끝났다. 돈도 돈대로 들고 속은 속대로 
버리고..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술이 정말 싫고 술자리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술자리가 찾아올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친구들이랑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나누고 뜻깊은 시간 보낸거같아 즐겁고 은영이 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아 참, 그리고 
오빠한테 꼬장부렸는데도 귀염둥이~ 해줘서 기분 좋았다. 오늘의 일기 끝~~~




